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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에 대한 성칠 없이 진보는 없다

9살 때 성폭행을 당한 김부님은 21년 후에 가해지를 살해한

후 법정 진술에서 “니는 짐승을 죽였다.”고 했다. 그 사건은 성

폭행이 한 인간의 정신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 다시 한 번

깊게 새겨두는 계기가 되었다. 93년 저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

건(일명 우조교 성희롱 사건), 은 직접적인 깅칸이 아니리도 성

폭행이 될 수 있디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이 사건 이후에 일반

남성의 인식은 ‘말조심, 행동조심하지 않으면 여지들에게 크게

당한다., ‘돈 있으면 여자 희롱해라., 정도에 머물렀지만 잘못

된 성 인식 에 경 종을 울린 것은 커다란 성 과였다.

그런데 요즘 일어니는 일련의 성폭행 사건들을 보니 성폭행

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아직도 한심한 정도에 머물러 있디는 생

각이 든다. 장원 사건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여론공방

은 성폭행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너무도 잘 보여준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떠들대는 것은 언제나 변히지 않는 딘순한 코드

들이다. 아직도 강간만이 성폭력이리는 생각, 여성이 동기를 유

발했기 때문에 당해도 싸다는 생각, 남성의 성층동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이 리는 것 . . .

인격을 가진 인간 대 인간의 만님을 한 번도 경험히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발상을 집단이 하고 있는 것이다. 동기를

유발했다면, 추행하고 강간해도 마땅한가. 그가 지신을 존경하

고 믿었던 한 명의 어린 인격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이 대등

한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인지 생각해 보라. 어떠한 상

황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이 사실을 남성들은,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어머니들은 옹호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 대해 여론이 특히 들꿇었던 원인은 그가 시민운동

단체에 적을 두고 있었고 그 자신이 스스로 포장한 도덕성과 헌

신성 때문일 것이다. 진보운동의 대외적 이미지를 걱정히는 진

보(?)적인 남성들은 맹렬히 그를 옹호했고 피해 여성을 비난했

다. 진보진영의 기반이 그렇게 한 순간에 허물어질 정도로 허약

한 것인가. 그렇게 무너질 것을 은폐한다고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인가.

518 전야의 386 술자리 폭로 사건 역시 마찬기지다. 그 날

사건의 정황으로 보아 문제의 시발이며 가장 문제적인 시건은

우상호가 임수경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여

성 종업원의 서비스를 허용한 것은 시회통념상으로 볼 때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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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거리도 인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 386이 굉주에

서 그래서는 안된디는 것이다. 그들의 지난 행적으로 보아 유감

이리고들 한다. 왜 히필 그런 날 여지를 끼고 술을 마셨냐며 호

들깁을 떨고 있다. 과연 그 날 이기 때문에 문제였나?

임수경씨가처음글을올린 체3의 힘' 홈페이지에서는폭로

글 전문을 식체했디코 한다. 그 역시 진보(?)를 지키는 용감한

(?) 남성이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 올리온 무수한 진보(?) 남성

들의 비난의 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처도 평소에는 여자 나

오는 술집에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날. ..' 진보적인 남성들의

대다수는 이 사림의 논리가 잘못되었디는 것을 일고 있으리라 믿

고 싶다. 그런데 이 소심한 사림들이 진보진영의 명예를 실추시

키지 않기 위해서 질못된 논리로 옹호하는 것에 반박조차 못히코

있었던 것이리라.

진보진영의 명예를 걱정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 제

부인을 난자한 미친 사람까지 자키가 진보운동단체의 회원이었

고 여성의 입징도 이해한다고 떠벌이며 면죄부를 받으려 히는

것 이 다 .

여성문제에 관한 한 진보운동을 히는 남성들의 인식이 일반

의 남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니는 아직도 ‘매매

춘이 어쩔 수 없는 일’ 이라며 옹호하고 때로는 단체로 매춘을

하러 가는 진보적인(?) 남성들을 본다. 밖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제 집에서는 아내와, 어머니와 누이들에게 가사노동을 전적으

로 의존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히는 진보적인(?) 남성들이

대부분이다. 일상 언어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말 정도로 타인의

비판을 듣는 것은 재수 없는 일이고 피히면 그만이라 생각히는

사림들이 대부분이다. 페미니스트는 언제 꼬투리를 집을지 모

르는 피 곤히고 짜증나는 존재 로 여 긴다.

우리 당은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할 것을 공언했다. 우

리 당의 여성정책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 대의를 실현히키

위해 얼마나 많은 사림들이 우리 딩을 믿고 헌신적 인 활동을 하

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의심히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당이 진

정 여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당인지 , 특히 우리 당의 남성

당원들이 여성문제를 노동문제나 디른 인권문제를 해결하려고

히는 열의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권을 회복히키 위해 고군분투했던 많은 사림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남녀불평등의 문체에 대한 성찰이 없디는 것은

무척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이다빼蔽썲

‘진보적인, 남성들○II 대'안 쓴 소리

홍승하/당원(여성위원회 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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